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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업 수출 활성화로 글로벌시장 진출 가속화
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, 

6,180만 달러 수출 성과를 달성하며 대한민국 농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

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

 올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산업수출활성화사업을 전개하며, 국내 농기자재 

기업이 수출 인허가를 취득하고 글로벌 마켓테스트를 돕는 등 국내 농산업

이 해외시장에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.

 특히, 4회의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했고, 총 758건의 상담과 1

억 1,240만 달러 규모의 상담 성과를 올렸다. 이 가운데 2,500만 달러 규

모의 계약이 체결되었으며, 인도네시아, 필리핀, 독일, 베트남, 튀르키예 

등 주요 해외 박람회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.

 한국농어촌공사는 국제 박람회, 해외 로드쇼,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네트

워크 활동으로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수출 종합지원시

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에 필요한 시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올 

한해, 6,18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을 성사시키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

뒀다는 설명이다.

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“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우리 농산업 기업

이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”이라며 

“올해 농기자재 수출지원사업을 시행하며,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

한단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힘쓰겠다.”라고 뜻을 밝

혔다.

 한편,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2월 3일 개최한 농기자재 수출확대 워크

숍을 토대로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, 내년도 

운영계획을 수립해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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